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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수입협회 5월 출범!
석유협회에 맞서 석유수입기업 이익 대변 … 초대회장 김동철  

석유 수입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한국석유무역협회>가 5월 출범한다.

석유수입사협의회에 따르면, 5월 중 출범할 사단법인의 명칭을 <한국석유무역협회>로 최종 결정하고 최근 

산업자원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자부는 협회 명칭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협회 설립을 허가할 예정이며, 

허가가 나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협회가 공식 발족하게 된다.

초대 회장에는 김동철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사무국장에는 김철안 전 한화에너지 업무팀 과장이 각

각 임명됐으며, 타이거오일, 휴론, 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 삼연에너지, 바울석유 등 총 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했다.

협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내자동 희명빌딩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석유사

업법 개정 과정 및 정유업계의 원유관세 인하 요구 등의 현안에 적극 개입해 수입기업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철안 사무국장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를 중심으로 응집된 목소리를 내온 정유기업들과 달리 석유수입기

업들은 그동안 구심점이 없어 이해가 걸린 사안이 발생해도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으며, 1주 안에 협

회 설립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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